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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자동차 회사의 기후·환경·인권 순위 공개 
현대·기아차 10위, 13위로 하위권 차지, 유럽·미국 경쟁사보다 뒤쳐져

리드더차지, 28일 세계 대표 자동차 회사의 기후, 인권 대응 분석한 두 번째 리더보드 발표
한국 현대차, 기아차 각각 10위, 13위로 하위권···노동자 권리 침해, 탈탄소 노력 등 지적 받아
18개의 자동차 회사 노동자 권리 점수 지난해 기준 2점 상승에 그쳐···원주민 인권은 11개 회사가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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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업체의 기후, 환경, 인권 측면의 책임 있는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독려하는 세계 동시 캠페인 ‘리드 더 차지’(Lead the Charge, 선봉을 이끌다)가 28일 세계 대표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후, 인권 대응 순위를 분석한 두 번째 리더보드(Leaderboard)를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18개의 자동차 기업 중 10위를 기록했으며, 기아차는 13위를 기록해 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리드더차지는 자동차 제조업의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가스, 환경 피해 및 인권 침해를 근절하려는 노력 등을 평가해 세계의 자동차 회사 18곳을 평가했다. 리더보드는 특히 단순한 전기차(EV) 현황을 평가하기 보단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정한 과정으로 인권을 존중하며 자동차를 생산했는지, 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갖췄는지를 평가한 데 의의가 있다. 

리드더차지가 출범한 지난해 첫 평가 결과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18개의 기업 중 11위를 기록했으며, 기아차는 18개의 기업 중 14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2023년 11위에서 올해 10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사업장별 근로자 인권 위험을 공개하고, 공급망이 소폭 개선되면서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1계단 상승에 그치게 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환경 영향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국의 기후 씽크탱크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의 자동차 산업 환경 로비 부문에서 지난해와 같이 뒤에서 2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으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의 노동 단체로부터 미국 내 공급망에서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비판을 받았으며, 이들은 현대자동차에 공급업체에 대한 3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혜택 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요구에도 응답이 없는 상황으로 이 같은 상황도 점수에 반영되었다. 

기아차의 경우에도 EV9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재 혁신을 내세우고 있지만, 첫 번째 리더보드에서 저조한점수를 받아 14위를 기록했으며, 이번 리더보드에서도 2점 상승에 그쳐 13위를 기록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기아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알루미늄 부문과 원주민의 권리 부문에서 0점을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한 기아차는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탈탄소화 노력 등의 모든 항목에서 1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 기업의 리더보드의 평균 총점은 각각 28점과 31점으로 매우 비슷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는 15점, 기아차는 8점이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는 환경적 책임, 인권, 지속가능한 관행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유럽 및 미국 타 경쟁 기업들과는 확연한 차이로 부각되며 하위권에 머문 것이다.

기후솔루션 철강팀 이명주 책임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는 국내외 주요 브랜드이다. 특히 분명한 기회가 있는데도 공급망을 관리하지 못하면 미국, 유럽, 심지어 중국 등지의 민첩하고 기민한 경쟁업체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는 조달 목표를 설정하고, 퍼스트 무버 연합 및 스틸제로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현대제철 및 포스코와 같은 공급업체와 저탄소 철강 조달에 대한 논의를 지속 및 강화하여 진정한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Lead the Charge’ 자동차제조 업계 리더보드 2023년·2024년 비교 
	순위
	2023년(총점)
	2024년(총점)

	1
	메르세데스(37)
	포드(42)

	2
	포드(33)
	메르세데스(40)

	3
	볼보(31)
	테슬라(35)

	4
	폭스바겐(26)
	볼보(32)

	5
	BMW(22)
	스텔란티스(27)

	6
	스텔란티스(19)
	폭스바겐(26)

	7
	르노(18)
	BMW(24)

	8
	GM(15)
	GM(22)

	9
	테슬라(14)
	르노(19)

	10
	닛산(12)
	현대(15)

	11
	현대(11)
	닛산(13)

	12
	지리(7)
	지리(10)

	13
	토요타(6)
	기아(8)

	14
	기아(6)
	혼다(8)

	15
	미쓰비시(6)
	토요타(7)

	16
	GAC(1)
	BYD(4)

	17
	BYD(0)
	GAC(2)

	18
	체리(0)
	SAIC(1)



*점수(점)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

올해 리더보드 1위는 지난해 2위였던 포드로서, 메르세데스(40점)를 제치고 42점으로 정상을 차지했다. 포드는 철강 및 알루미늄 탈탄소화에 대한 진전과 책임 있는 전환 광물 조달에 업계 최고 순위에 올랐다. 특히 포드는 테슬라와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성과를 크게 개선하면서 메르세데스를 제친 것이다. 포드는 특히 전환 광물 부문에서 86점을 기록해 각각 22점과 44점을 기록한 테슬라와 메르세데스를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42점을 기록해 업계 1위를 달성한 포드마저도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점수 상승을 기록한 것은 테슬라였는데 지난해 9위였던 테슬라는 올해 35점을 기록하며 무려 3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지난해 공급망(scope 3) 배출량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소수의 자동차 회사들 중 하나였던 테슬라는 올해 철강, 알루미늄 및 배터리 생산별로 구분된 공급망 배출량을 공개한 최초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으며, 이런 부분이 순위 상승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테슬라는 전환 광물의 책임 있는 조달과 원주민 권리 부문에서도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슬라는 리더보드의 8개 부문에서 모두 개선된 유일한 기업으로 화석연료 없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줬다. 

포드, GM, 테슬라 같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렇듯 지난해 보다 성과를 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평균 19점의 점수가 증가했다. 같은 지표에 대해 나머지 15개의 회사들은 평균 증가율이 1점에 불과했다.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평균 10점 내외의 점수로 미국 및 유럽 회사들에 현저히 뒤처졌다. 혼다와 토요타는 전기로의 전환 부문에서 리더보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공급망 탈탄소화 및 인권 존중 부문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실제로 토요타와 리더보드는 화석연료 없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부문의 4개 부문 중 어느 하나에서도 점수가 상승하지 않은 유일한 회사였다. 특히 토요타는 한 해 동안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13위에서 15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1위, 2위를 차지한 업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들도 자동차 공급망 전반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전환을 보장하는 데 소극적이며, 이는 업계 전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전환 광물의 책임 있는 조달, 원주민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평균 점수는 2점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18개 자동차 제조업체 중 11곳은 원주민의 권리에 대해 0점에 머물렀다. 이는 자동차 업계가 인권 부문에서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과 같다.

리드더차지 연대 단체들은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진전은 있었으나 자동차 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리더보드에서 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이 자동차 산업의 오염된 배기관 배출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은 진정으로 청정한 전기차를 제조하기 위해 공급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공급망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채굴부터 제조, 재사용, 재활용, 인권 등의 측면에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2. 2024년 ‘Lead the Charge’ 자동차제조 업계 리더보드 세부 점수
	순위
	자동차 회사
	화석연료가 없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급망
	인권 및 책임 있는 조달
	리더보드 총점

	1
	포드
	29점
	54점
	42점

	2
	메르세데스
	36점
	44점
	40점

	3
	테슬라
	31점
	39점
	35점

	4
	볼보
	36점
	27점
	32점

	5
	스텔란티스
	16점
	37점
	27점

	6
	폭스바겐
	25점
	26점
	26점

	7
	BMW
	17점
	31점
	24점

	8
	GM
	19점
	26점
	22점

	9
	르노
	17점
	21점
	19점

	10
	현대
	12점
	18점
	15점

	11
	닛산
	12점
	15점
	13점

	12
	지리
	15점
	6점
	10점

	13
	기아
	7점
	9점
	8점

	14
	혼다
	4점
	11점
	8점

	15
	토요타
	5점
	9점
	7점

	16
	BYD
	2점
	5점
	4점

	17
	GAC
	3점
	1점
	2점

	18
	SAIC
	2점
	0점
	1점




[참여 단체]
리드 더 차지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며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공급망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국가 및 글로벌 옹호 파트너들의 다양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연대체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로는 Cultural Survival, Earthworks, First Peoples Worldwide, Industrious Labs, 사회 정의를 위한 투자자 옹호 단체(Investor Advocates for Social Justice), Mighty Earth, Public Citizen, 시에라 클럽, 기후솔루션(SFOC), 트랜스포트&인바이런먼트(T&E), 선라이즈 프로젝트(The Sunrise Project) 등

[리드더차지 국문 및 영문 링크 – 보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드더차지 국문 링크: Leaderboard Summary - Lead the Charge 
리드더차지 영문 링크: 2024 보고서: Leading the Charge - Lead the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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